
태양광발전, 대구는 산업단지 투자
대구솔라시티 총괄 … 2018년까지 1150억원 투자에 50MW 생산 예정

대구시가 8월2일 산업단지 공장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8월5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솔라시티, 한화큐셀코리아,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업은 설명회 개최를 통해 73개 관련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한라이엔씨, 대성글로벌네트웍, 한남전기통신공

사가 함께 대구솔라시티 법인을 설립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대구솔라시티의 총괄로 대구시가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알선하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조달한 자금으로 한화큐셀코리아가 설비를 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활용해 민간투자 115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공장 옥상에 2018년

까지 50MW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서산업단지와 달성 1·2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단지 사

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이어 검단공단, 염색공단,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솔라시티는 73개 관련기업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규모가 9.5MW 정도이고 2013년 말까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4MW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치공장은 MW당 2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연간 1MW

당 2억6000만원의 발전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5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며 지

붕단열에 따른 보온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창조과학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모두 에너지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도심공원 주차

장 등 여유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5>


